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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, 비정규직노동자테러… 거센투쟁에공정복귀통보
현대차 경비대·용역 900명이 조합원 200명 폭행 … 지회 조합원 다수인 수출선적업체 갑자기 폐업

현대자동차가 9월 5일 저녁, 경비대와 용역을 

대거 동원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테러

했다. 이 테러로 조합원 다수가 다쳤다.

현대차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테러를 저

질렀다. 수출선적부 아홉 개 업체에서 일하는 금

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

쟁의 지침에 따라 ‘수출선적 차량 시속 40km 

정속주행’ 등을 요구하며 9월 5일 태업 투쟁을 

전개했다.

9월 3일부터 사흘 동안 벌인 태업 투쟁으로 야

적장에 수출 물량이 계속 쌓인 상황이었다. 15시 10

분쯤 현대차 원청이 버스 12대에 태워 보낸 경비대

와 용역이 수출선적부 야적장에 나타났다. 이어 수

출선적부 하청업체인 금천산업이 “A조(야간 조) 

공정을 원청에 반납했다”라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

일방 통보했다.

어리둥절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경비대와 용역들

이 강제로 끌어냈다. 작업 현장에 원청 관리자와 

촉탁직 노동자가 바로 투입됐다. 금천산업이 없앤 

공정은 수출선적 인풋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, 일

하는 노동자들 모두 지회 조합원이다. 금천산업은 

수출선적부 업체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이 가장 

많은 업체다.

지회는 20시에 항의 집회를 열기 위해 수출선적

부 인풋 야적장 공터로 조합원들을 집결시켰다. 지

회는 “원·하청이 합법 단체행동을 트집 잡으며, 

금속노조 조합원들만 있는 공정을 없앴다”라며 

“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고 노동삼권을 짓밟는 불

법행위”라고 규탄했다.

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백여 명이 야적장 근처

에 모여들자, 스무 대의 버스를 타고 경비대와 용

역 약 구백여 명이 몰려왔다. 경비대와 용역들은 

지회와 잠시 대치하다 테러집단으로 돌변해 연좌해 

있는 조합원들에 갑자기 달려들어 무지막지하게 때

리기 시작했다.

현대차 경비대·용역, 연좌한 조합원들 

무자비하게 폭행

 경비대와 용역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조합원

들은 큰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. 장재영 

수석부지회장은 머리가 찢어져 긴급 봉합수술을 받

았다. 지회는 “현대차 원청은 이번 폭력 사태를 

모르는 일이라 발뺌한다. 현대차 공장 안에서 원청 

지시 없이 경비대와 용역이 어떤 일도 벌일 수 없

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”라고 비판했다.

지회는 현대차 원·하청 사측이 벌인 테러에 굴

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. 지회 쟁

의대책위원회는 9월 6일 전 조합원에게 “파업, 태

업과 잔업 거부 지침을 유지하겠다”라는 결정을 

알렸다.

지회는 수출선적 차량 과속운행 중단을 주요 요

구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. 현대차 원·하청 사측

은 인원충원 없이 수출선적 차량을 운행하는 노동

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여 왔다. 원·하청의 강압적

인 지시로 차량탁송 공정 규정 속도를 넘는 상황

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

다.

금속노조는 9월 6일 성명서를 통해 “현대차 

원청은 매번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아무 관련도 

없다고 우기더니 업체 폐업의 방식으로 비정규직

지회 단체행동에 개입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썼

다”라며 “대체인력 투입금지 원칙도 위반했

다”라고 비판했다.

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수년간 원청

인 현대자동차에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제안했지만, 

번번이 무시당했다.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

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교섭요청공문을 보내고 교

섭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.

지회는 하청업체와 교섭이라도 열어보고자 올 3

월부터 39개 업체에 임단협 교섭을 요청했다. 하청

업체 사용자들 역시 “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

없다”라며 교섭을 거부했다. 현대차 원·하청 모

두 금속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

다. 지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, 9월 3

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.

<2신>

금천산업 사측은 9월 6일 늦은 오후 현장에서 

쫓아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“9월 9일 월요일부

터 원래 공정에서 계속 일하라”라고 통보했다. 

현대차 원청과 금천산업은 지난 9월 5일 저지른 

공정 폐업과 폭력테러에 관해 설명 한 마디 없고, 

사과하지 않고 있다. 현대차 원·하청은 지회의 거

센 투쟁에 공정과 업무만 원래대로 돌려놓았을 뿐

이다. 지회는 이에 항의하며 9월 9일 전 조합원들

에게 파업 6시간 지침을 내렸다.


